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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기업, 판매집중 연구개발 “뒷전”
보건진흥원, 매출액 절반 이상 판매관리비 … 한올제약 55.5%로 최고

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 판매관리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, 2006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절반 이상을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3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

타났다.

12월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<2006년 의약품 산업 분석 보고서>에 따르면,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

판관비율(판매관리비/매출액×100)은 2004년 38.3%, 2005년 44.2%, 2006년 45.3%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.

판매관리비는 주로 영업사원의 인건비나 판매촉진비 등에 사용된 비용이다.

2006년 판관비율이 높은 상위 제약기업으로 한올제약이 55.5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안국약품 54.2%, 한

미약품 52.5% 등이었다.

아울러 동아제약 48.4%, 태평양제약 48.3%, 삼진제약 47.9%, 근화제약 46.4%, 종근당 44.3%, 보령제약 

43.7%, 환인제약 43.1%, 신풍제약 35.2%, 삼일제약 35.1%, 한독약품 35.1% 등의 순이었다.

그리고 유한양행 34.9%, 중외제약 34.3%, 광동제약 33.8%, 경동제약 30.3%, LG생명과학 27.8%, 제일약품 

27.7%, 일성신약 25.8% 등으로 판관비율이 높았다.

반면,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거래소 상장기업 37사 및 코스닥 등록기업 19사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1년 약 4조1000억원에서 지

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에는 약 6조4000억원에 달했다.

하지만,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연구개발 집중도는 2001년 3.04%에서 2005년 5.28%로 증

가하는데 그쳤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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